
농협제주지역본부는 농업 기반시설

구축과 영농지원 활성화를 통한 농

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상반

기 중 34건의 지역농업발전사업에

21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. 올

해 총 사업비 28억원 중 75%가 상반

기에 지원된다.

상반기 지역농업발전사업에 투입

되는 총 사업비는 153억원으로 지방

자치단체(제주도 행정시) 78억원,

농협중앙회 21억원, 지역 농 축협 21

억원, 농업인 자부담 33억원 등이다.

주요 지원사업은 ▷정예소득단지

조성사업 ▷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

기 보급사업 ▷농작업 대행 농기계

등 지원사업 ▷2021년도 귀농 귀촌

교육 및 청년농업인 교육 사업 ▷농

촌지역 통합안전망 관리체계 구축사

업 ▷국민수확단 영농인력 지원사업

▷제주 흑우 사육기반 구축사업 등

이다.

강승표 농협제주지역본부장은 특

색있는 대표 신소득 작목을 발굴 육

성하고, 농업인 농가소득을 증대할

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농업발전사업

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제주 드림

타워 카지노가 오는 11일 개장한다.

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

합리조트 내 외국인전용 드림타워

카지노를 오는 11일 오픈한다고 7일

밝혔다. 지난 4월 제주도로부터 카지

노 이전 허가를 받은 롯데관광개발

은 게임기기 영상기기 검사와 명칭

변경 신고(이전 엘티카지노) 등 관

련 허가절차를 모두 마쳤다.

영업장 면적 5367㎡(연면적 15만

510㎡)에 141대의 게임테이블과 슬

롯머신 190대, 전자테이블게임 71대

와 ETG 마스터테이블 7대 등 총

409대 게임시설을 갖춘 드림타워 카

지노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제주

랜딩카지노에 이어 3번째로 오픈하

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다.

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실시

한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서에서 드

림타워 카지노를 통해 2022년부터 5

년간 1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,

한 해 500억원의 제주관광진흥기금

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카지노 개장에 맞춰 지난 4월 제

주도의회가 변경허가 부대조건으로

제시한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도

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. 민간

위원 4명과 지역주민 2명 등으로 구

성하게 될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

는 롯데관광개발이 약속한 향후 3년

간 120억원의 제주발전기금 집행에

대한 심의와 의결을 맡을 예정이다.

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카지

노 복합리조트의 성공적인 운영에서

나오는 이익이 지역상생을 위해 최대

한 쓰일 수 있도록 향토기업의 책임

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

건수가 3월 이후 석달 연속 300건을

웃돌고 있지만 낙찰률은 40%를 밑

돌며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

타났다. 5월 10명이 넘는 응찰자가

몰리며 최다 응찰자 수 1~3위를 기

록한 경매 물건은 모두 주택이었다.

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7

일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

5월 한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361건

의 경매가 진행됐다. 올해 1, 2월만

해도 각각 146건, 2월 121건이던 경

매진행 건수는 3월 330건으로 급증

한 후 4월 312건에 이어 5월까지 3

개월 연속 300건을 웃돌았다. 지지옥

션 관계자는 1~2월 경매진행 건수

가 적었던 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해

법원이 휴정한 영향 등으로 보인다

고 밝혔다.

5월 낙찰건수는 134건으로 낙찰률

37.1%, 낙찰가율(감정가 대비 낙찰

가 비율) 65.3%, 평균 응찰자 수 3.6

명으로 모두 전국평균(39.0%, 72.0

%, 3.8명)에 못미쳤다.

주거시설은 경매가 진행된 101건

중 40건이 새주인을 찾아 39.6%의

낙찰률을 기록했다. 낙찰가율은 81.6

%로 전국평균(88.8%)보다 낮았고,

평균응찰자 수는 5.8명으로 전국평

균(4.7명)보다 높아 울산(6.8명) 다

음으로 집계됐다.

업무 상업시설 경매는 106건 중

44건이 낙찰돼 41.5%의 낙찰률을 기

록했다. 낙찰가율은 41.5%로 전국평

균(63.7%)을 밑돌며 전국에서 가장

낮았다.

토지는 153건 중 49건이 낙찰돼

낙찰률 32.0%, 낙찰가율 72.0%로 나

타났다. 전국 토지경매 낙찰률과 낙

찰가율은 각각 40.1%, 73.3%다.

5월 도내 낙찰가가 가장 높은 물

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오피

스텔(업무용)로 감정가의 62%인 12

억9000만원에 낙찰됐다. 응찰자 수

가 많은 물건은 제주시 아라2동 다

세대 아라2차미다움으로, 25명의 응

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95%에 낙찰

됐다.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다미

타운하우스 주택과 토평동 다세대주

택에는 각각 21명과 16명이 응찰해

감정가의 75%, 73%에 새 주인을 찾

았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고

있지만 2020년 전년 대비 인구증가

율이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

다.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

화로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65세

이상 인구는 증가폭이 가팔라 제주

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, 생

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인구

절벽 위기를 최소화하려면 출산율

제고책과 함께 고령인구의 복지 고

용 관련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각종 사

회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

있다.

7일 국가통계포털과 행정안전부의

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할 결과

2020년 말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

4635명으로 전년 대비 0.5% 늘었는

데, 증가율로는 2011년(0.9%) 이후

최저치다. 2010년쯤부터 인구 증가

폭이 확대되기 시작한 제주는 영어

교육도시와 제주혁신도시 등 굵직한

개발사업과 제주이주 열풍으로 인구

순유입이 두드러졌던 2015년과 2016

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각각 2.8%로

역대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. 하지만

2017년 2.4%, 2018년 1.5%, 2019년

0.6%에 이어 2020년까지 4년 연속

증가폭이 둔화 추세다.

인구 증가율 둔화 속에 합계출산

율 하락으로 인한 40대 미만 인구 감

소와 의학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에

따른 65세 이상 인구의 빠른 증가가

두드러졌다. 최근 20년동안의 연령

대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저출산

과 고령화를 실감할 수 있다. 2020년

말 기준 0~9세 인구는 6만297명으로

2000년 대비 29.4% 감소했다. 10대

인구는 7만661명으로 20년 전보다

7.5%, 20대는 8만2746명으로 12.8%

줄었다. 같은 기간 30대 인구도 8만

2555명으로 15.7% 줄어드는 등 0~

39세 인구는 감소세가 뚜렷했다.

반면 40세 이상은 20년 전과 비교

해 모든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

했다. 2000년 7만2543명이던 40대는

2020년 11만2376명으로 54.9% 늘었

고, 50대는 5만295명에서 11만2401

명으로 123.5% 증가했다. 같은 기간

60대 인구는 3만8962명에서 7만

9761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. 지난

해 말 65세 이상 인구는 20년 전

(4만3334명) 대비 145.0% 증가한

10만6154명이다.

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주

는 2000년 주민등록인구(54만2368

명) 중 65세 이상이 8.0%를 차지하

던 고령화사회에서 지난해 15.7%로

증가하면서 고령사회를 맞았다. 이

같은 추세로라면 노인인구가 20%를

넘는 초고령사회도 예상보다 일찍

찾아올 가능성이 높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2021년 6월 8일 화요일6 경 제

7일
코스피지수 3252.12

+12.04
▲ 코스닥지수 985.86

-1.72
▼ 유가(WTI, 달러) 69.62

+0.81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32.98 1094.02 1EUR 1380.28 1326.42

100 1034.35 998.79 1CNY 182.72 165.32

여름배추 수확 7일 제주시 조천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여름 배추 수확 작업으로 분주한 시

간을 보내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제주 작년 인구증가율 10년 만에 최저

청년농업인 아카데미 모습.


